
새로운 예술릐 해 보고서중 85쪽부터

환경친화적 예술작품

흑색 정원(반 기념비로서의 정원)

제니 홀저라는 작가는 제 1차 세계대전의 전사자들을 위해 1929년에 노드호른에 세워지고,

그 후 1959년 1870/71년의 전쟁과 2차 세계대전의 전시자들을 추모하기 위해 확장된 ‘랑에

마르크트 플라츠'를1994년 ’흑색정원‘이라고 명명하고, 약 만개의 검은 꽃 혹은 검은 잎으로

된 관목, 풀등을 심었다. 여기에 2차 세계대전의 희생자를 위한 기념비 앞에 대략 100개의

흰 꽃 식물로 이루어진 화단이 조성되었다. 홀저는 여기에서 벨기에의 랑에마르크라 근처의

살육에 대한 이야기를 드러내었고, 그것에 대한 가치를 전도시켰다. 이러한 홀저의 작업은

살육을 위한 전쟁의 이미지 대신에 전환적인 사고의 환경을 만들었다.

흑색 정원에 대해 그녀는 반-기념비적인 작품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그것은 더 이상 슬픔을

환기하지 않기를 희망했기 때문이다. 어떤 기념비는 분명하게 어떤 사건이 일어났다는 것을

의미한다. 노드호른에서 전쟁이라는 사건이 있었고, 이것과 결합하는 슬픔이 있었다. 기념비

는 이러한 슬픔들을 다시 일어나게 하는 것을 막아야 하며, 그 기념비가 후에 인간이 전쟁

에 대해 열광하게 하는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것이 완전히 불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그녀의 생각이었다. 그녀는 사람들이 전쟁을 일으키려는 끔찍한 결정에 대한 대가를 보여주

어야 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는 생각으로 흑색 정원을 구상했다.

홀저는 정원을 만들 때, 또는 그러한 테마 자체를 숙고할 때 결코 어떤 예술작품의 전통을

생각하지 않는다. 작품에서 그녀는 예술의 세계와 관계를 맺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인 것,

특히 전쟁 혹은 정원과 관계를 맺는다.

정원은 일종의 출발점이다. 정원은 일종의 새로운 종류의 행위예술이다.

흑색정원은 학습의 장소이자 경험의 장소이다.

하하그룹의 에이즈에 대한 커뮤니케이션적 측면으로서의 정원

시카고의 하하그룹(리처드 하우스, 웬디 제이콥, 라우리 팔머, 죤 플루프)은 그들의 프로젝트

<범람 1992/93>에서 로저스 공원의 한 술집에서 수경 정원을 설치했다.

에이즈 환자들을 위한 가능하면 박테리아가 없는 음식을 제공하기 위해서 식물을 재배하고,

그런 식물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위한 프로젝트이다. 수경재배로 배양된 식물들은 박테리

아가 없고, 복잡하게 세척을 하지 않아도 에이즈 보균자들이 먹을 수 있다.

그러나 식물을 재배하는 것은 단순히 실용적인사용만을궁극적인 목표로 삼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환경에서 사회적인 상호관계와 책임에 대한 은유가 궁극적인 목표였다.유리창을

통해서 이러한 내부공간이 행인들에게 보여질 수 있었다. 식물들은 그 공간의 절반가량을

차지하고 있었고, 다른 절반은 서류와 정보자료등등이 있는 회의장이었다.

‘하하’는 10년 넘게 함께 작업해온 많은 사람들로 이루어진 집단이다. 약 20여개의 프로젝트

를 공동우로 수행하였는데 이번 ‘범람’ 같은 프로젝트들은 많은사람들과 아이디어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 만들어 졌다. ‘범람’은 이러한 아이디어를 프로젝트의 핵심으로 여기기 시작했

다. 이 정원의 아이디어는 단순히 누가 이웃으로 살고, 일하고 있고, 서로 연관은 맺고 있는

가를 알아내는 것이다. 따라서 여기에서 모든 것이 발생한다. 처음부터 공적인 회합과 대화

를 할 수 있는 장소로서, 즉 공회당의 역할을 하게 되는 공회당의 역할을 하게 되는 전통적

인 정원이나 공원의 기능을 회복하는 것이다. 처음에 사람들이 모일 n 있는 장소를 만드는



것이 정원프로젝트의 이유중 하나였다. 그 장소는 서로 만나서 이웃과 놀이 할 수 있는 공

간이었다.

수경재재는 매우 은유적인 체계이다. 사람들은 땅위에서 자라지 않고 물 속에서 자라는 식

물을 볼 때 마다, 그 식물들은 딱딱한 땅으로부터 이탈 되었다고 느낀다. 그것은 매우 불완

정하고 많은 정성을 필료로 한다. ‘하하’그룹은 그러한 시스템의 은유적인 면에 흥미를 가졌

다. 그거한 시스템에는 공공사회의 간호와 같은 정성을 기울여야 하는 책임이 매우 중요하

다..

식물을 키우기 위해 사람들이 많은 수고를 해야 한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식물들은건강해 보이고 생동감이있지만 매우 보드랍다. 왜냐하면 그 식물들은 수경재배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돌봄과 책임이라는 명백한 상징이다. 만약 그러한 시스템에

서 하나라도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다면, 그 식물은 곧 누렇게 변할 것이고, 말라 죽게 될 것

이다. 이것은 매우 직접적인 은유이다. 이러한 은유는 에이즈에 걸린 사람들에게도 적용될

수 있다. ‘하하’그룹은 만약에 사람들이 에이즈에 걸리면 무엇이 일어나는가에 대해서, 그리

고 돌봄에 대해서 이야기 했다. 환자를 돌보기 위해서 공동사회의 일원으로서사람들은 어떤

책임이 있는가? 그 정원은 이러한 물음에 대한 대답을 제시했다.

정원에서 보여줄 수 잇는 것은 삶을 긍정하는 것이다. 그 곳에서 에이즈 에이즈균 그리고

일반적인 건강회복에 대한 물음이 이웃으로 이루어진 공동사회의 한 부분이 될 수 있다.

프로젝트의 중요한 요소중 하나는 에이즈균에 감염된 보균자들은 자신을 위해서 어떤 종류

의 간호가 최선인지를 알게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정보가 교환될 수 있는 공간이 필요

했다. 여기서 정보를 수집하고 대화를 하는 것이다.이를 위해 정원의 절반은 화단으로 절반

은 토론의 장소의 역할을 하게 설계되었다. 토론의 장소에서 많은 것이 이루어졌다. 학자들

의 강연, 영양사들의 강연등이 많았다. 조그만 도서관 같이 벽에 책이 있고, 거기서 사람들

은 많은 자료들을 찾아 볼 수 잇었다. 당연히 콘돔도 있었고, 안전한 성관계에 대한 정보도

있었다.

정원이 있는 곳의 상황은 열악하다. 집 주인이 세금을 내지 않아, 시 단국이 전기와 수도의

공급을 중단해 버린 적도 있었다. 그러나 그 정원은 많은 이웃이 후원해 주고 있다. 캐롤라

인 보레일 같은 사람들은 이 프로젝트를 위해 그의 모든 시간을 투자한다. 캐롤라인은 이

프로젝트를 위한 수업 프로그램을 만들었고, 지역의 모든 학교와 교회를 연결했다. 테리아미

다이는 비디오카메라를 가지고 공적인 연설을 녹취하거나 강연을 촬영했다. 그는 에이즈와

함께 생활해 왔고, 건강을 돌본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문화적 관점과 사회적 관점

을 결합시키는 것에 대해서 언급한다.

정원은 에이즈라는 전염병과의 가시적이고, 활기있고, 집합적인 교통을 위한 장소이다. ‘범

람’은 삼년이상 신선한 식품을 지역의 에이즈 기구를 통해서 나누어 주었으며, 일주일에 두

번 식량을 공급했으며, 강좌를 개설했고, 회의를 위한 장소를 제공했고, 공적인 세미나를 열

렀고, 시카고에 있는 에이즈 기구에 영양을 공급하는 방법이나 간호방법을 제공했다. ‘범람’

은 미래지향적이고 중요한 선구자적 프로젝트였다.




